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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가풍익히고한국음식도척척…설날기다려져요

한국기업서만난남편에반해13살나이차도극복

김치보다적응힘든건이주여성보는불편한시선

동포들향수달래줄쌀국수 베트남식품가게운영

모국도1월1일 뗏 명절…설날이면고향생각절로

베트남며느리13년차 광주남구김사랑씨

김사랑씨가월산동집근처에서6년째운영중인베트남식품가게.

광주남구에사는베트남이주여성김

사랑(34)씨는억척아줌마다.

음식이면 음식, 자녀 양육이면 양육,

집안 살림도척척해내는주부 9단이다.

베트남에서 남편 나상현(47)씨를 만나

한국에시집온지13년차.우리말도능

숙하다.그뿐이랴. 6년전부터는집안살

림에보태겠다며월산동집근처에베트

남식품가게도열었다. 가게는작고허

름하지만주변에선 한국여자도저렇게

못한다며혀를내두른다.

지난27일월산동가게에서만난그는

이모든게남편이아껴주고살뜰히챙겨

줘서가능한일이라고남편얘기부터꺼

냈다. 남편이사랑해줘서없는살림에도

하루하루가신나고, 매사에자신감이생

긴다고했다.남편과가족얘기를하는그

의얼굴은평온하고눈은총총빛났다.

설 명절이다가오면주부들사이에선

명절이두렵다 , 기름냄새조차맡기싫

다. 명절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하소

연이나오지만그는어서빨리설날이왔

으면좋겠다고주저없이말했다.

설, 추석과집안제사등을매년지내

며한국풍습과시댁가풍을익혀이제는

명절을준비하는게어느정도손에익었

지만, 올설에는부족한부분을더채워

시댁어른들과남편마음에쏙드는며느

리이자아내가되고싶다는게그가명절

을기다리는이유다.

김씨도여느집처럼설이면떡국을끓

이고전과나물, 생선, 고기, 과일등음

식을정성껏준비한다.설아침이면남편

과 함께 아들 교협(13) 현민(5)군, 딸

혜련(11)양의손을잡고근처에사는시

아버지댁을찾는다.남편형제들과함께

준비해온음식을상에올리고차례를지

낸다.시아버지등시댁어른들께세배를

올리고,자녀와조카들로부터세배를받

는다. 한국에서 맞는 13번째 설인데다

그의 모국 베트남에도 음력 1월 1일에

맞춰지내는명절이있어서인지설명절

이낯설지않다고한다.

김씨는 날씨탓인지한국의설은추운

겨울이라가족친지들이모두모여집안

에서보내는것같다. 하지만베트남설

(베트남에선 뗏이라 부른다)은 연휴동

안에는아침기온만쌀쌀하고낮에는한

국의가을날씨정도라외부활동하기가

좋아가족단위로축제같은명절을보낸

다며베트남명절문화를소개했다.

그러면서 남편과함께애들을낳아기

르고먹고살기바쁘다보니, 시집온뒤

아직고향에가보지못했다.가족모두가

잘해주시지만매년명절이되면절로고

향생각이난다고말했다.

김씨는13년전베트남에진출한한국

게임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직원

으로있던지금의남편을만나사랑을키

워왔다고 한다. 21살 나이에 남편과 나

이차이도컸지만남편이남자답고너무

멋져보여서한눈에반해결혼까지결심

했다고한다.연애끝에둘은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3년 전인 2006년 남

편과함께한국으로돌아왔다.

광주로와서난생처음먹게된김치는

여전히적응하기힘들다고한다.하지만

더욱힘든것은이주여성등외국인을자

연스럽게보지않는 불편한시선은지

금도그를힘들게한다. 다짜고짜 어디

에서 왔느냐는 사람부터, 베트남에서

왔어요라고하면 왜한국왔어?결혼은

했어?거기는남자가없어? 라는말까지

서슴지않고뱉는사람들이여전히적지

않다는것이다.그는 이제나는어느정

도적응됐다.우리아이들이라도내가겪

었던불편한시선을받지않았으면좋겠

다고했다.

김씨는세아이를낳고기르며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한국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써왔다. 남구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진

행하는한국어,한글배우기프로그램등

이주여성을위한강좌를꾸준히들었다.

믿고응원해주는남편덕분에말과글실

력이쑥쑥올라왔다.베트남에서식당을

운영하던부모아래서컸던탓인지한국

음식도금새배웠다고한다.

한국생활이어느정도익숙해지자그

는남편과상의한후집근처에 베트남

해산물쌀국수집을열었다.찬바람맞고

퀵서비스를 하며 외벌이하는 남편에게

미안한마음에용기를냈다.베트남이주

민들은많은데,전통음식과식재료를맛

보거나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동포를위한마음도작용했다.

가게는비좁고허름하지만김씨는6년

째한자리서가게를열고있다.주변에서

똑순이 아줌마, 열정과 용기가 대단하

다는칭송이나오는것이너무자연스러

워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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